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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정도를 알아보고 학년별, 성별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차이를 탐구하였다.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이 애착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를 선택하는 예측변인을 밝히려고 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97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애착 정도는 후기 아동에서 초기 청소년으로 성

장하면서 낮아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또래애착 정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초기 청소년은 후기 아

동에 비해 애착의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보다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애착의 

기능을 위해 또래선택을 예측하는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년과 성은 애착의 세 가지 기능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과 편안

한 천국 기능에서는 주요 예측변인이었으나 안전기저 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주제어 : 부모애착, 또래애착, 애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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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로

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의 발달이 필요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애착의 형성이다

(Bowlby, 1982). 애착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회성 발달의 관점에서 

주로 탐구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애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되었다. 애착이론은 최근에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를 

넘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성인의 애정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Ainsworth, 1989).  

우리나라의 옛말에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동기가 끝나고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와 친밀한 관계에 극적

인 변화가 일어남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부모에

게 여전히 의존적이지만,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중학생이 되는 등의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으로는 반항심과 독립성이 강해지고 동성친구가 청소년의 일상적 삶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증대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점차 그들의 또래로부터 지지와 애착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며 청소

년의 인간관계에서 우정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이러한 또래애착의 증대는 청소년들의 지지적인 우정의 형성으로 극대화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지지적인 우정은 장차 오랫동안 이어질 친밀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 

청소년들은 우정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친밀성을 경험하게 된다(Nickerson & Nagle, 2005). 청소년들의 지지적인 

우정은 무조건적인 부모의 지지와는 다른 종류의 애착으로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

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생애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는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에 주목하고, 특히 사춘기 초입에 나타

나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도와 애착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

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애착이론을 검토하고, 애착이론의 틀에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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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특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애착이론

1) 애착이론의 기원과 형성배경 

애착이론은 볼비와 애인스워스에 의해 발달하였고 이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

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볼비는 주로 동물행동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개념을 기반

으로 애착이론의 기본원리를 확립하였다(Parkes, 2004). 볼비는 유아가 그들의 주 보

호자와 형성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서적 유대를 애착(attachment)이라고 명명하

였다(Bowlby, 1982). 볼비의 3권으로 된 애착, 분리, 그리고 상실에 대한 연구

(1969/1982, 1973, 1980)는 애정적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약해지는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볼비는 이 책에서, 비록 애착행동이 일생동안 모든 인간의 행동에서 발

견되지만, 특히 영아가 일차적인 양육자와 감정적으로 애착되고 또 그들로부터 분리

될 때 어떻게 슬퍼하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만

을 의미하였지만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고(Ainsworth, 

1989)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Kirkpatrick & Davis, 1994; Hazan & Shaver, 1987). 이제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는 이원

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로 정의된다(장휘숙, 1997a).

2) 애착행동의 구성요소

부모와 자녀사이의 유대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발달이론인 애착이론에 의하면 

애착행동은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볼비(Bowlby, 1982)는 근접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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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seeking)와 분리저항(separation protest)을 포함하는 근접유지(proximity 

maintenance), 안락함이나 지지를 위해 기대는 편안한 천국(safe heaven), 그리고 비

애착행동에 열중하기 위해 기지로 사용되는 안전기저(secure base)를 애착행동의 3가

지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근접추구는 접근하기, 가까이 머물기, 애착대상과 접촉하

기를 포함하는데, 애착인물이 감정적 지지를 위해 추구되는 정도와 애착된 대상의 감

정적인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편안한 천국 기능은 위협이나 위

험에 직면했을 때 안락함, 지지, 그리고 재확인(reassurance)을 위해 애착인물에게 기

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기저 기능은 탐구를 시작할 때 하나의 기반으로서 

애착된 인물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신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고, 확신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Cassidy, 1999). 

2. 애착과 인간발달의 다른 측면과의 관계

애착관계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다른 측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 분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애착양식

(안정된 애착, 회피적 애착, 불안한/양가적 애착)과 다른 심리사회적 복지와의 연관성

을 밝힌다.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안전한 애착패턴의 역사를 가진 어린이는 불안하게 

애착된 어린이에 비해 더 능력있고, 감정적으로 건강하며, 자기 확신이 강하고, 사회

적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과 성인의 애착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 아동의 애착

관계가 모든 가까운 관계의 모델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Ainsworth, 1989; Hazan 

& Shaver, 1987; 1994). 개인의 애착유형은 청소년의 또래관계나 이성관계와 관련이 

있고 애착의 안전성(attachment security)은 사회적 효능감이나 개인 사이의 기능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Allen & 

Land, 1999; Blank & McCartney, 1997).

청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은 감정적 기능, 사회적 효능감, 

자율과 애착의 부드러운 조화,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

고한다(Cotterell, 1992; Rice, 1990). 나아가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는 애착행동의 차이

는 사회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데 불안전하게 애착된 개인들은 더 많은 개인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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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가진다는 것이다(Crowell, Fraley, & Shaver, 1999).

국내에서는 장휘숙의 연구가 애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장

휘숙(1997a)은 우선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의 특성을 뛰어 넘어 애착의 전 생애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장휘숙(1997b)은 또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회피적 애착양식을 가진 집단이 가장 큰 부적응적 경향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해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장휘숙, 1997c)에서

는 본 논문의 주제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중고생 및 대학생 집단에서 부와 모

에 대한 애착이 불일치할 때, 친구에 대한 애착이 부모애착의 불일치 효과를 보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휘숙의 이어지는 논문(1998)에서는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

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을 연구했는데 특히 자아상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

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한편 옥정(1997)의 연구는 청소년기의 부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을 따로 측

정하였는데, 부의 애착과 모의 애착에서는 학년차가, 그리고 또래애착의 안정성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애착의 변화에 대한 논문은 전무하다. 다만 애착의 세대간 대물림을 연구한 

결과(장휘숙, 1997a)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가 제기하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사이

의 애착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는 청소년기 애착대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3. 청소년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유대를 넘어 애착이론의 지평을 확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애정적 관계를 애착과정으로 개념화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

구이다. 이들은 후속연구(Hazan & Shaver, 1994)에서 애착이론을 더욱 이론적으로 발

전시키고 확대해서 가까운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영아기와 아

동기 동안에는 어머니가 일차적인 애착인물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약간

의 변화가 있다. 애착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관련이 깊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이르면 또래가 부모 못지않게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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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애착이론가들은 가까운 

또래가 감정적인 지지위계의 정점에서 부모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Ainsworth, 

1989; Bowlby, 1969/1982). 

부모와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Hazan과 그녀의 동료들(Hazan et al., 

1991, Freeman & Brown 2001에서 재인용)은 5-19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

로 부모 및 또래애착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애착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과 분리저항 기능에서 75%의 청소년들이 또래를 부모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안전기저 기능에 대해서는 부모가 또래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부모를 애착인물로 포기하는 과정은 청소년 

초기에 시작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에 이르면 거의 완성된다는 것이다. 

애착관계에서의 성차이: 부모와 친구를 대상으로 친밀성을 연구한 결과는 일관되게 

성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남자청소년이나 여자청소년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이 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arson et al., 1996; Youniss & Smollar, 

1985). 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청소년기 동안 아버지에게 친밀감을 덜 느끼

는데 반해,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나 이성 친구를 더욱 친밀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애착연구는 친밀성 연구와는 다르게 성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Ainsworth, 1991; Hazan & Shaver, 1994). 단지 후기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애착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점 정도가 예외적이

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Savin-Williams와 Berndt(1990)가 지적하듯이, 또래는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관심을 위한 친밀함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부모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덕적, 개인적 이슈에서 친밀한 대상이 된다. 말하자면 또래가 청소년 시

기에 자주 친밀함의 대상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애착체계

가 활성화되어야 할 경우 부모가 더욱 빈빈히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애착관계의 위계에서 또래 등장의 예측요인

기존의 이론은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관계를 가진 개인은 이 관계를 다른 관계

를 탐색하기 위한 안전기저로 사용할 것이며, 나아가 자아, 타인, 그리고 성공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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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안전한 관계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제

안한다(Bowlby 1982; Hazan & Shaver, 1994). 여기서 내적작동모델이란 자기와 타인

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이다(장휘숙, 1997b). 

물론 내적작동모델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와 친구사이의 관계는 각각 독특하며, 부모와 불완전한 애착관계를 

가진 몇몇 청소년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는 불완전하게 애착된 청소년들은 조기에 사랑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애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Freeman과 

Brown(2001)에 의하면 안전한 부모애착관계를 가진 아동의 90%이상이 부모를 일차

적인 애착대상으로 인식한 반면, 불안전한 애착관계를 가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또

래를 일차적인 애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문헌검토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 관계를 연구할 때 나이가 중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애착관계의 위계에 친구가 언제 도입되는가를 검토

할 때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친구관계에 대

한 연구에서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것은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친밀감과 자신

의 비밀을 더 많이 털어놓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차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를 연구할 때 잠재적인 성적 차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애착관계의 위계에서 또래친구가 

도입될 가능성을 탐색할 때 부모와의 애착정도, 친구와의 애착정도, 그리고 청소년의 

나이와 성(sex)이 중요한 잠재적 예측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본 연구의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애착이론을 준거틀로 하여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고찰한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들 학년들은 각각 늦은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집단 사이에서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에 대

한 두 가지의 척도가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와 애착관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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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은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

해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일차적인 애착대상’을 가짐으로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다. 전형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동의 일차적인 애착인물의 역할을 충족하지만 청소년기

의 상황은 아동기와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 

주변의 주요 인물들이 애착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고, 특히 애착대상으로 

친구가 도입되는 예측변인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학년과 성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이나 또래와의 애착정도

가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본다. 둘째, 아동 후기와 청소년 초기에 걸쳐서 애착의 구성요

소가 부모에서 또래로 변한다는 Hazan과 Shaver(1987)의 모델과 이를 미국의 사례에 적

용해서 검증한 Nickerson과 Nagle(2005)의 모델을 한국의 청소년에게 적용해서 그 타당

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학년과 성, 그리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도가 애착의 기

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나 또래를 선택하는 것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평가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연구대상이 된 참여자는 297명의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남자 158명(53.2%), 여자 

139명(46.8%)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서울의 동일 교육구청 관할의 1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경기도의 동일 교육청 관할의 1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선정되었다. 표본

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3개 반, 6학년에서 3개 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에서 3개 반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방식은 우선 서울시 교육구청 가운데 무

작위로 하나의 교육구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교육구청에서 1개 중학교와 1개 초등

학교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처 1개의 중학교와 1개

의 초등학교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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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표본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우선 교장선생과 접촉한 다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교장선생에게서 설문조사의 허락을 받은 다음, 담임교사에

게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질문지는 교사들이 자

신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다음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였

다. 3개 학년에서 모두 297명의 표본이 선정되었는데, 최종적인 표본은 초등학교 4학

년 97명(평균나이=9.88; 표준편차=.32), 6학년 96명(평균나이=11.83; 표준편차=.40), 

중학교 2학년 104명(평균나이=13.89; 표준편차=.39)이다.

2. 척  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특히 후기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발달심리학의 애착연구 분야에서 가장 잘 알

려진 척도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

도와 애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1) 애착척도: people in my life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많은 학자들이 사용했지만 아직도 이론적 개념에 가

장 적절한 척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eople in 

my life를 애착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ook, Greenberg, 그리고 Kusche(1995)

가 원래 개발한 76개 항목의 애착척도를 Duke대학 중심의 Fasttrack 프로젝트에서 초

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30개 항목으로 줄인 자기보

고식 측정도구이다(Gifford-Smith, 2000). 본 도구는 원래의 측정도구에서 학교나 이웃

과 관계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부모 및 또래 관계에 관한 항목도 몇 가지를 줄인 최

초의 people in my life 척도의 축소판이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11세 전후

의 초기 청소년의 애착개념에 가장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Gifford-Smith, 2000), 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애착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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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애착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3이었다. 

2) 애착의 변화 척도: The WHOTO. 

애착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인 ‘The WHOTO’ 척도는 Fraley와Davis(1997)가 사용

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Fraley와 Davis(1997)는 WHOTO에 대한 

개정판을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기능이 변화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관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근접추구, 편안한 천국, 안전기저)를 평가

하는데 응답자의 인생에서 각각의 기능에 가장 잘 기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애착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 두 문항씩 평가하며 전체 여섯 문항

이 된다. 본 척도는 애착의 세가지 기능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당

신이 가장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와 “당신이 가장 헤어져 있

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응답자에게 질문한다. 편안한 천국 기능에 대해서는 

“당신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처져있을 때 가장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

까?”와 “당신이 조언을 듣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기저 기능에 대해서는 “당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나 자랑스러운 일을 달성했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

까?”와 “당신이 언제라도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질문하다. 각 문항은 

부모가 선택되면 0점, 또래가 선택되면 1점이 주어진다. 연구대상자들은 부모, 조부

모, 형제자매, 가장 친한 친구, 이성친구, 또는 기타 다른 사람 가운데 애착의 기능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학년과 성에 따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년별, 성별 집단간 부모애착 점

수와 또래애착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1>은 4점 척도로 측정된 학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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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애착 점수와 또래애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 부모애

착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2>에 나타나듯이 

부모애착 총점에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사후검사 결과(Tukey 

HSD)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아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 1> 학년별, 성별 부모애착 점수 및 또래애착 점수

변    수
4학년 6학년 중2학년 남자 여자

 M    SD  M     SD  M     SD  M     SD  M     SD

부모애착점수

또래애착점수

3.28  .51

2.99  .59

3.23   .45

3.08   .52

2.87   .57

3.13   .47

3.05   .53

2.93   .53

3.19  .55

3.24  .48

<표 2> 학년에 따른 부모애착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제 곱 합 자 유 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95   2 4.98 18.50 .00

집단내 77.71 289  .26

전  체 87.66 291

하지만 아래의 <표 3>이 보여주듯이 학년에 따른 또래애착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애착 

점수가 높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점수는 아래의 <표 4>에 나타나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5),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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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년에 따른 또래애착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제 곱 합 자 유 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8   2 .49 1.72 .18

집단내 81.48 287 .28

전  체 82.45 289

<표 4> 성별에 따른 부모 및 또래애착 점수의 평균의 차이검증

집단평균 t 자 유 도 유의확률

부모애착
남 3.05

-2.18 290 .03
여 3.19

또래애착
남 2.93

-5.04 288 .00
여 3.23

2. 학년별 애착기능의 대상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대상이 변하는 것에 관해서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하

고 Nickerson과 Nagle(2005)이 검증한 모델을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적용시키기 위해 

WHOTO 척도의 모든 항목에 대한 전체응답자의 대답을 계산하였다. 우선 부모나 친

구가 애착의 구성요소 전 항목에서 조부모나 애인, 그리고 형제자매 보다 빈번히 그

리고 압도적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근접추구, 편안한 천국, 그리고 안전기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부모나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안전기저 

기능을 위해서는 두 문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부모를 선정하는 비율이 친구를 포함

해서 다른 대상을 선정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근접추구 기능과 편안한 천국 

기능에 대해서는 부모를 선택하는 비율과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달랐다. 근접추구 

기능 가운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는 부모를 선택한 비율이 

안전기저에서처럼 높은 데 반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묻는 항목에 대해

서는 친구를 선택한 비율(42.9%)이 부모를 선택한 비율(38.4%)보다 약간 높았다. 편

안한 천국의 기능을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분이 다운된 경우

에 같이 있고 싶은 대상’으로는 친구가 부모보다 많이 선택되었으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대상’은 부모가 친구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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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라 애착기능의 대상을 부모나 친구를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나 친구를 선택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6개의 문항에 대하여 x2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근접추구 요소는 두 항목 모두에서(x2

=22.52, p<.01; x2

= 

26.11, p<.01) 유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학년은 편안한 천국 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인 

“화가 나거나 기분이 다운 되었을 때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유의미했고(x2 

=54.91, p<.01), 두 번째 항목인 “조언을 듣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에서도 역시 유의미했다(x2

=5.73, p<.01). 말하자면 학년이 높아지

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친구에 대한 의존도는 높

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을 평가하는 두 항목에서는 서

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안전기저 항목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안전기저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x2

= 

7.59, p<.05)가 발견되었다. 

한편, 애착기능의 충족대상 선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전

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6가지 애착 기능 항목 가

운데 안전기저 기능을 측정하는 첫 번째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친구보다 부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

=9.14, p<.01).

3. 애착기능 충족을 위한 또래선택의 예측요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의존하는가를 예측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해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성, 그리고 부모

애착 정도와 또래애착 정도를 예측변수로 선정하였다. 애착의 변화를 측정하는 6개의 

항목에 대해 6가지의 분리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응답항목에 대

해 응답자가 각 애착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를 선택했는가(0으로 코딩) 또는 

친구를 선택했는가(1로 코딩)에 따라 나누어서 범주화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친구

선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모든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모델이 참여자가 애착기능의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나 또래를 선택한 자료와 일치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기준변수에 대한 각 예측변수의 영향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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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해 오즈값(odds ratio)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오즈값은 예측변인의 한 

단위 변화 당 애착욕구를 충족시킴에서 또래를 지적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아래의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애착욕구 가운데 근접추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와 또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하였다. 학년, 성

별, 부모애착점수, 또래애착점수 가운데 부모나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근접추구의 일

차적인 대상으로서 또래를 선택할 참여자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말하자

면 부모에게 덜 애착된 청소년일수록 또래에게 기댈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또래에

게 많이 애착된 어린이가 또래에게 기댈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근접추구 기

능을 예측하는 두 모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은 <표 5>와 <표 

6>이 보여주듯이 두 가지 모델에서 공히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성별도 근접추

구 기능에 대해서 친구를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표 5> “당신이 가장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근접추구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x
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88  25.82** 1  .15

친구애착점수  .74  5.12* 1 2.09

학년 1.19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15  .19 1 1.15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32 1.03 1 1.37

성별 -.16  .29 1  .85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표 6> “당신이 가장 헤어져 있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근접추구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x
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98 25.** 1  .14

친구애착점수 1.42 9.37* 1 4.14

학년 4.09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55  .92 1 1.74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77 3.72 1 2.16

성별 -.17  .18 1  .84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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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7>과 <표 8>은 애착의 구성 요소 가운데 편안한 천국 기능을 수행함

에 있어서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모델은 약간 차등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애착의 정도는 여전히 친구선택의 강력한 예측치이지만, 친구애

착의 정도는 부모애착의 그것에 비해 예측의 강도가 현저히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편안한 천국 기능 모델을 평가하는 <표 7>에서는 학년이 친구를 선택하는 유의미한 

예측치인데, 특히 중학교 2학년은 편안한 천국의 기능을 위해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

이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4.28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예측치가 아니었다. 성별의 영향은 모델에 따

라서 차등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모델(표 7)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한 예

측치가 아니었으나, 두 번째 모델(표 8)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한 예측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2.43배 높게 친구를 선택하였다. 

<표 7> “당신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처져있을 때 가장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편안한 천국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x
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24 12.49** 1  .29

친구애착점수  .85 7.12* 1 2.34

학년 19.20**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40 1.39 1 1.50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1.46 18.27** 1 4.29

성별  .20  .41 1 1.22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표 8> “당신이 조언을 듣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편안한 천국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x
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2.01  27.31** 1  .13

친구애착점수  .65 2.87 1 1.90

학년 2.59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63 1.64 1 1.89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44 1.44 1 1.56

성별  .89  5.77* 1 2.43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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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요인 가운데 안전기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을 예측하

는 변인은 다음의 <표 9>와 <표 10>에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평가한 애착의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부모애착 점수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의미한 예측치였다. 하지만 

친구애착의 효과는 모델에 따라서 차등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모델에서

는 친구애착이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지만, 두 번째 모델에서는 친구애착 점수가 

유의미한 예측치였다. <표 10>에서 나타났듯이 친구애착 점수 1단위가 변화함에 따라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4배 높았다. 앞의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학년은 안전기저 기

능을 수행하는 애착대상 선택을 예측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별은 두 모델에

서 차등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안전기저 기능을 평가하는 모델(표 9)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두 번째 모델(표 10)에서

는 성별은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표 9> “당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나 자랑스러운 일을 달성했을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한 안전기저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x
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06 8.99** 1  .35

친구애착점수  .17 .22 1 1.18

학년 .11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01 .00 1  .99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13 .11 1 1.14

성별 -1.13 8.10** 1  .32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표 10> “당신이 언제라도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한 안전기저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x
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98 23.18** 1  .14

친구애착점수  1.40 10.07** 1 4.04

학년 .68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41 .67 1  .66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02 .00 1 1.02

성별 .15 .14 1 1.16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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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살펴보고, 

후기 아동에서 초기 청소년으로 성장 발달함에 따라 애착욕구의 대상이 어떻게 변하

는가를 탐구하였다. 특히 다양한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또래를 선

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며, 애착기능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수를 밝히려고 하였다. 

People in my life 척도로 측정된 부모애착 점수의 경우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

학교 2학년 세 집단을 비교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사이에는 부모애착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는 부모애착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청소년 초기에 들어서면서 약간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부모 이외의 애착대상을 새

롭게 발견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증대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애착의 정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여학생들의 애착 평균점수가 남자학생들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의 애착점수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친구의 애착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나 친구에게 더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애착관계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었다. 애착관계의 변화는 다양한 애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댈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애착관계의 변화에서 전반적으로 나

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초기 청소년이 후기 아동에 비해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6가지 종류의 전 척도에서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애착의 근접추구 기

능에서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청소년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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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친구를 더 빈번히 선택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근접추구 기능 항목에

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부모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이 문항에서도 초기 청소년

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의 친구 선택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여전히 4배 이

상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초기의 친구관계에서 애착요소가 도입되는 시기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Hazan & Zeifman 1994; Nickerson & 

Nagle 2005)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 애착기능 항목인 편안한 천국 기능에서도 학년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초기 청소년이 후기 아동보다 더욱 빈번히 친구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편안한 천국 기능을 측정하는 두 문항 사이에는 약간 상이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항목에서 초기 청소년은 친구를 압도적으로 선택하는데 반해(71%), 후기 아동들

은 친구보다는(29%) 부모를 더 빈번히(54%) 선택하였다. 하지만 ‘조언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함께 부모를 더 빈번히 선

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삶에서 부모와 친구의 역할이 차지하는 고유한 영

역이 따로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말하자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공감은 또래

에게서 추구하지만 삶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조언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계없이 거의 75% 가까운 비율로 부모를 언제라도 의지할 사람으로 선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일치하며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Nickerson and Nagle, 200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선 초기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애착대상을 부모에서 친

구로 변환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경향을 더욱 빈번히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애착의 구성

요소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이나 편안한 천국 기능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분명히 나타

나지만 안전기저 기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

면 부모가 제공하는 안전기저로서의 기능은 일생동안 유지될 수도 있으며, 성인이 되

어 애인이나 배우자가 생기면 약간 변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제공하는 안전기저 기

능은 인간에게 언제나 강력한 애정적 유대로 남아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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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관계에서 친구의 출현을 예측하는 변인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살펴본 본 연구의 발견과 논의는 

청소년기에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등장함

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친구선택을 예측하는 변인을 추정하는 회귀

분석모델은 특정한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를 선택할 예측변인의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우선 학력과 성별의 예측력은 애착기능의 종류별로 차등적인 결과로 나

타났다. 학년은 기술통계의 결과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근접추구 기능과 편

안한 천국 기능에서는 주요한 예측변인이었고 성별도 편안한 천국 기능과 일부 안전

기저 기능에서 주요한 예측변인이었다. 

애착관계에서 친구의 도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은 쉽게 기대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이다. 애착구성 요소의 전 기능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불완전한 청소년이 애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

타내 주고 있다. 애착관계에서 친구선택을 예측하는 예측력이 두 번째로 강한 변수는 

친구에 대한 애착정도이다. 애착기능에 따라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친구를 애착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함축성으로는, 우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정도가 

초기 청소년기의 애착대상으로 또래가 등장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린 나이부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모와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진 아동이,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가 바탕이 된 내적작동모델의 도움으로, 다른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

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성발달을 위해서도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 갈수록 애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로 향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

이며,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의 일부기능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의 경우 또래로부터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 비추어,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경우 애착의 기능별

로 부모 및 또래애착을 활용하는데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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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

본 논문은 제기한 연구문제를 밝히는 데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

선 척도의 문제인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도를 측정한 척도가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척도이기는 하지만, 이론적 개념구성을 가장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척도

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애착이론에서 논의된 개념구성에 가장 적절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며, 특히 애착의 다양한 차원과 구성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는 척

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애착변화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애착

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 그리고 같은 기능을 측정하는 두 문항에 대해 아동과 청소

년들의 반응이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애착기능은 부모가, 또 

다른 종류의 애착기능은 친구가 충족시킬 수 있다지만, 이런 경우 Freeman과 

Brown(2001)도 지적하듯이, 애착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애착의 세 가지 기능은 

애착이라는 동일한 조직체계의 보완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위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는 것이다. 애착기능의 변화를 측정하는 The WHOTO 척도가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척도의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후속연구에서는 애착유형별로 또래애착의 등장

이 어떻게 다른가를 고려해야만 하고, 다른 애착연구(옥정, 1997)에서 이미 활용한 부

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을 따로 구분해서 애착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단적 연구 설계를 채택한다면 애착정도 및 애

착변화의 인과성을 더욱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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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of Attachment Functions

Hwang, Chang-Soon*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degre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among 

age- and sex-specific groups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predicting the selection of peer to satisfy the 

attachment functions. A sample of 297 fourth, six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 completed two measures assessing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Parent and peer attachment, age and sex 

predicted the selection of peer to satisfy the various attachment functions. Students 

who had less parental attachment and more peer attachment were more likely to 

select peers to fulfill attachment functions. However, grades and sex had produced 

mixed results in predicting the selection of peer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transition of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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